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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필사본으로 오봉 신지제(梧峯 申之悌)가 만든 마을 앞의 구보 수세(舊洑 水稅)를 받지 않다가 종가(宗家
)가 자경(自耕)하기에 이르자 수세(水稅)를 받자 작인(作人)들이 모여 수세(水稅) 거부를 결의한 완문(完文)

1610년 9월에 작성된 귀미구보신장도목완의(龜尾舊洑新粧都目完議)에는 귀미보를 오봉이 축조한 사실과 
경작면적, 경작자, 보의 운영수칙 등이 기재돼 있다. 이 완의에는 ‘오봉이 귀미에 복거하면서 축조한 것이 길
부촌 앞부터이고, 근방에 사는 7개동의 주민이 살 수 있는 관개사업이며, 자자손손 대를 이어 돌아가며 주관
해 도감을 역임하고 보를 보완하며 영구히 공유할 것이다. 아랫마을 윗마을이 화합하여 조약을 정하고 조약
대로 물을 관리할 것을 완의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미구보신장도목완의(龜尾舊洑新粧都目完議)」는 1862년(철종 13) 오봉 종택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
던 경상도 구미의 길부촌(吉夫村)에 있던 저수지와 관련된 기록이다.

구미구보신장도목완의(龜尾舊洑新粧都目完議)는 마을에서구미보(龜尾湺)를 축성하고 주도한 것으로 신지
제가 구미에입향하여 세거하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답(蒙利畓)에 물을 댈수 있도록 할 뜻으로 길부촌(吉夫村
) 앞에 구미구보(龜尾舊洑)를 축조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의논하여 적은 내용들이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
근 7~8개 동의 농장에 관개할 수 있었다. 

보의 관리는 아주신씨 문중에서 주관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도감(都監)하되 타성(他姓)은 허락하지않았다. 
애초에는 입역(立役)이나 수세(水貰)가 전혀없었으나, 기유년 이후 신씨 종가에서 수세하게 되어 1두락당 5
량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록 신씨 후손들이라하더라도 마땅히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과 
수세를 내도록 한다는 완의이다. 아주신씨 문중이 미래를내다보는 안목이 대단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라고 꼽는다.

오봉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안동과 의성 지역의 의병 유가족 돕기와 직접 양육 등 원호활동에도 각별한 정성
을 쏟았는데, 귀미보는 이 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원호활동 초기에는 자금난을 겪기도 했으나, 귀미보
의 사업완성으로 그 수입이 많아 재정이 넉넉해졌던 것이다.

오봉의 특별한 업적 중 하나는 귀미보(龜尾洑) 축조다. 귀미보는 오봉이 귀미에 입향해 살면서 마을 몽리답

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부촌 앞에 저수지를 쌓고 그곳에서 귀미리까지 4㎞에 이르는 관개시설을 
만들어 인근 7개 동의 전답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보는 신씨종가에서 관리하며 인근의 동네 
주민 1천여호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다. 귀미보는 1970년대 농지정리사업 전까지 360년간 활용된 수리시설
이다.
















































